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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담 가이드의 제작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키텔 FGM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문서는 GUNDAM MANIACS in web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동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한글 97에서 모든 폰트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가장 뛰어난 원본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한글 국제판, 한글 96, 한글 3.0b에서는 폰트 지원이 되지 않으며, 한글 3.0(DOS)이하 버전이나 hwp뷰어 등은 이미지와 한자 약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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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리즈 원작 관련 정보
▷기동전사 건담<1979 4 7／ＴＶ용 43회분>
「무적초인 잠보트3」, 「무적강인 다이탄3」를 통해서 미약하게 나마 입지를 굳힌 선라이즈는 당시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를 좌우하던 거대 메이저 「도에이(東英)」와의 정면승부에 돌입하고자, 「기동전사 건담」이라는 TV용 애니메이션을 준비한다. 도에이 역시 이에 대응하여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한 마쓰모토 레이지 원작의 「은하철도999」의 제작을 서두른다. 방영 초기, 승리는 도에이의 은하철도999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지만, 방영후반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한 기동전사 건담은 마침내 은하철도999를, 아니 도에이를 누를 수 있었고, 이 일은 도에이의 빛에 가려진 채, 아무 것도 하지 못했던 소규모 제작사들이 올라오는 계기가 되었다.

우주에 맞게 진화한 이상적인 인간 「뉴타입」은 이후 시리즈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비슷한 형태의 개념은 다른 거대 로봇 애니메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삽입곡 : “날아라 건담”, “영원히 아무로”, “슬픈 전사”(극장판)

◇주요 등장 메카 : 건담, 건캐논, 코아파이터, 자크, 겔구그, 엘메스, 지온그, 화이트 베이스 메뉴로
▷기동전사 Z건담<1985 3 2／ＴＶ용 50회분>
TV판 「기동전사 건담」의 스토리를 압축하여 세 편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공개하는 것 외에 큰 움직임이 없던 건담 시리즈였지만, 다시금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의 손에서 탄생하게 되었고, 그것이 ‘기동전사 Z건담’이었다. 방영초기에는 마치 국내에서 「신기동전기 건담W」에 관한 찬반토론이 된 것처럼 전작의 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우선 전작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한 메카닉 디자인과 치밀하게 짜여진 설정은 매화 스토리가 진행되면 될수록 보고 있는 사람을 빠져들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 또한 「뉴타입」이라는 개념이 내용 깊은 곳에 자리잡는 것은 여기였는데, 뉴타입의 결말은 전쟁을 통해서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을 주인공 ‘카미유 비단’의 정신붕괴를 통해서 잘 묘사하고 있다.

◇주요 삽입곡 : “Z, 시간을 넘어서”, “물의 별에 사랑을 담아”, “별 하늘의 Believe”

◇주요 등장 메카 : 건담MkⅡ, Z건담, 릭디어스, 하이 자크, 백식, 멧사라, The O, 아가마 메뉴로
▷기동전사 건담ZZ<1986 3 1／ＴＶ용 47회분>
「기동전사 Z건담」에서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어있으며, 티탄즈의 잔당인 「야잔 게이블」이 주인공인 「쥬도 아시타」에게 Z건담의 탈취를 의뢰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다.

Z건담의 너무나도 어두운 분위기를 탈피하고자 장난과도 같은 캐릭터 설정과 에피소드, 필살기, 합체·변형 등의 설정으로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으나, 카미유의 망령(?)덕분에 점차 분위기는 어두워져가고, 쥬도 역시 뉴타입으로의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목성으로 떠나버린다는 것으로 매듭짓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도를 일컬어 “애들 만화로 전락시켰다” 라는 비난도 없지는 않았지만, 주인공의 부모는 군 관계자, 혹은 건담의 개발자라는 매너리즘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사기도 했다.

◇주요 삽입곡 : “애니메가 아냐”, “시대가 울고 있다”, “사일렌트 보이스”, “일천만년은하”

◇주요 등장 메카 : ZZ건담, 자크Ⅲ, 큐베레이MkⅡ, 드벤 울프, 라비앙 로즈, 넬 아가마 메뉴로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샤아<1988 3 12／극장용 2시간>
“너는 아직 진정한 건담을 모른다” 라는 강렬한 대사로 시작하는 6년만에 등장한 극장용 건담. 곳곳에 사용된 CG와 가이낙스에서 감수한 액션, 한 곡의 장엄한 교향곡과도 같은 느낌을 주는 메인 타이틀, TM Network같은 뛰어난 뮤지션이 참가한 음악은 10년이나 지난 지금도 대단한 작품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일년전쟁이 끝난 후, 13년간이나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아무로 레이」와 「샤아 아즈나블」의 마지막 결전은, 아쉽게도 수많은 팬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만들며 두 영웅의 죽음으로까지 이끌고 말았다.

보통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는 극장용〉OVA〉TV용의 공식이라고 하지만, 당시의 기술력 등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정도의 퀄리티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주요 삽입곡 : “νGUNDAM”, “Main Title”, “Beyond the time”

◇주요 등장 메카 : ν건담, 사자비, 리가즈이, 기라 도가, 야크토 도가, 제건, 라 카이람 메뉴로
▷기동전사 건담0080 War in pocket<1989 3 25／OVA 6회분>
빨간 야구모자가 마스코트(?)인 주인공 「알프레드 이즈루하」의 시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왜곡된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담 최초의 OVA.

밝은 분위기로 시작된 스토리였지만, 알프레드가 서서히 죽음과 전쟁에 대한 공포를 느껴가면서 그 스토리도 점차 어두워지고, 결국엔 콜로니가 핵미사일 공격의 위협 속에서 신형 건담의 파괴를 시도하려는 바니였지만, 결국엔 교제 중이던 크리스의 손에 죽게 되고, 알프레드에게는 바니가 남겨준 비디오가 전부였다.

마지막 화에서 크리스와 바니가 같은 대사를 남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주요 삽입곡 : “언젠가 하늘에 닿아서”, “먼 기억”

◇주요 등장 메카 : 뉴타입 전용 건담 ALEX, 자크ⅡFz, 트로이호스 메뉴로
▷기동전사 건담 F-91<1991 3 16／극장용 1시간 55분>
‘역습의 샤아’ 이후 30여년 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 “정의는 무조건 착하고, 악당은 무조건 나쁘다” 라는 식의 흑백논리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선 것이 건담이었지만, 그런 내용은 여기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 적의 제압을 위해서 민간인을 이용하려드는 연방군과 민간인에겐 공격을 하지 않는 C·V(크로스 본 반가드)군의 모습을 잘 대치시켜놓았다.

그러나 캐릭터 디자인 면에선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남겨서 결국 주인공 「시부크 아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너무나 평범한 캐릭터가 되어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에도 렌탈용 비디오가 출시되어 있으며, 제목은 ‘SD건담 F-91’.

이 작품을 통해서 극장용 건담 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려 했지만, 정작 그런 계획은 백지화되고, 7년이나 지나서 ‘GUNDAM THE MOVIE’라는 이름으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상영되기는 했다.

◇주요 삽입곡 : “건담F-91 출격”, “Eternal wind”

◇주요 등장 메카 : F-91, 비기나 기나, 헤비 건, G캐논, 라플렛시아, 화이트 아크 메뉴로
▷기동전사 건담0083 Stardust memory<1991 5 23/OVA 13회분>
OVA로선 상당히 큰 분량인 13편으로 이루어진 작품. 내용자체가 지온 잔당인 「데라즈 프리트」의 반란에 대한 것이고, 이후의 스토리에 대해서도 약간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일년전쟁에서 「그립스 전쟁」(기동전사 Z건담)의 공백을 메워주면서 잘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우선 상당한 수준의 작화와 액션신이 눈에 띄고 있는데, “건담을 어릴 적에 보아온 세대가 ‘나도 건담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른이 되어 직접 건담을 제작하게 되었다” 라는 식의 이야기는 이미 상당히 유명해졌을 만큼이나 제작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다.

96년에 선라이즈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분명 ‘1990’이라고 연도가 적혀있는 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요 삽입곡 : “The Winner”, “Magic”, “Men of Destiny”, “Evergreen”

◇주요 등장 메카 : 건담 시작 1호기, 건담 시작 2호기, 건담 시작 3호기, 알비온 메뉴로
▷기동전사 건담0083 지온의 잔광<1992 8 29／극장용 2시간>
OVA인 「Stardust Memory」를 압축하여 2시간 분량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편집해서 상영한 것.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의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에피소드가 삭제되어 있어서 약간은 아쉽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새로 제작된 컷도 추가되었다는 장점도 있다.

국내에서는 MBC를 통해서 TV방영이 되었고, 렌탈용 비디오 ‘간담0083’으로 출시되어 있다.

◇주요 삽입곡 : mon etoil 메뉴로
▷기동전사 V건담<1993 4 2／ＴＶ용 51회분>
상당히 오랜만에 등장한 TV판. 주인공의 연령은 건담 파일럿 사상 최연소인 12세의 「웃소 에빈」군.

내용자체의 치밀한 설정 등은 「안노 히데아키」감독으로부터 극찬을 받을 정도였지만, 주인공에 대한 올드 팬들의 불만과 메카닉 디자인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아쉽지만 국내에서도 제대로 된 시리즈로 인정받는다는 건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삽입곡 : “Stand up the Victory”, “Don't stop carry on”, “Winners forever”,


       “한번 더 tenderness”

◇주요 등장 메카 : V건담, V2건담, V2어설트 버스터, 조로, 게드러프, 린호스Jr. 메뉴로
▷기동무투전 G건담<1994 4 1／ＴＶ용 49회분>
93년부터 반다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당시의 추세인 ‘격투액션게임 붐’을 타고 생겨난 작품. 감독은 스스로를 원작 파괴자라 칭하는 「자이언트 로보」의 「이마가와 야스히로」감독.

모빌 파이터라던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황당한 설정 등으로 원작팬들에게 수많은 비난을 받으며, 결국 무사히(?) 방영을 마치게 되었다. 만화 자체의 내용을 의식하여 격투액션으로 게임이 제작되었으나, 엄청난 완성도로 인해서 결국 또다시 이미지 관리에 실패했으나, 최근 들어 점차 인식이 바뀌어 가는 반가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정된 건담의 세계를 시험해본 ‘즐기는 대작’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주요 삽입곡 : “Flying in the sky”, “바다보다도 깊게”, “Trust you forever”, “그대 안의 영원”

◇주요 등장 메카 : 샤이닝 건담, 갓 건담, 데빌 건담, 마스터 건담, 건담 슈피겔, 볼트 건담,



건담 맥스터, 노벨 건담, 건담 로즈, 드래곤 건담, 라이징 건담, 월터 건담 메뉴로
▷신기동전기 건담W<1995 4 7／ＴＶ용 49회분>
G건담에 이어서 반다이의 영향력이 행사되어 제작된 전대물(?). 전작과 마찬가지로 방영초기에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종영 후 1년간 수많은 비난이 있었지만(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현재에는 국내에까지 ‘리리나 친위대’가 곳곳에 잠복해 있을 정도로 인기층이 두텁다.

G건담에서 프라모델 판매에 주력했다면, 여기서는 캐릭터 아이돌화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예로는 ‘Operation’이라고 불리는 OST를 꼽을 수 있겠다.

내용 자체만을 따지고 본다면 수작.

◇주요 삽입곡 : “Just communication”, “Rhythm Emotion”, “It's just love!”

◇주요 등장 메카 : 윙 건담, 윙 건담 제로, 건담 데스사이즈, 건담 헤비암즈, 건담 샌드록, 쉔롱 건담,



톨기스, 메리쿠리우스, 바이에이트 메뉴로
▷기동전사 건담 제08MS소대<1996 1 26／OVA 13회분 예정>
제작도중 감독의 사망으로 인해서 발매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작품. 10회까지 발매가 완료된 상태다(본 가이드가 업로드되었을 때는 이미 11회가 발매되었을 지도 모르니 주의).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판의 소리가 있었는데, 동인지 풍의 ‘설정은 만들면 그만’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오점을 남기고 있다.

적대관계인 「시로 아마다」와 「아이나 사하린」의 러브로맨스가 상당히 기대되는 작품.

◇주요 삽입곡 : “폭풍 속에서 빛나줘”, “10 years after”, “미래의 두 사람에게”, “나의 용기”

◇주요 등장 메카 : 육전형 건담, 육전형 GM, 건담 Ez8, 압살라스, 압살라스Ⅲ 메뉴로
▷기동신세기 건담X<1996 4 5／ＴＶ용 39회분>
G건담, 건담W 등을 흔히들 ‘신경향 건담’이라 부르며 억지로 Old style의 건담과 갈라놓고 있지만, 건담X는 그 신경향을 완벽하게 벗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화부터 시작하는 어두운 분위기는 작품 전체의 내용의 무게를 미리 보여주고 있지만, 아쉽게도 일본에서는 「신세기 에반게리온」과 전작인 「신기동전기 건담W」의 롱런으로 인해 관심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자연스레 39화에서 조기 종영되고 말았다. 게다가 건담X와 G건담 등의 정보는 니프티서브(일본 거주자)가 아니면 제공하지도 않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잊혀져 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르겠다.

(상업적으로만) 실패한 작품이라고들 말한다.

◇주요 삽입곡 : “Dreams”, “Human touch”, “Resolution”, “은빛 Horizon”

◇주요 등장 메카 : GX, GX디바이더, 건담DX, 에어마스터, 레오파르트, 프리덴 메뉴로
▷신기동전기 건담W Endless waltz<1997 1 25／OVA 3회분>
TV판의 인기에 힘입어 제작된 OVA판. 주로 건담 파일럿 소년들의 개인적인 에피소드와 마리메이아가 일으킨 반란의 진압, 그리고 새롭게 제작된 건담을 볼 수가 있다.

국내에서는 많은 분량의 TV판보다 간결하게 비디오 테입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이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으로 보이는데…
「윙 건담 제로 커스텀」의 디자인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

◇주요 삽입곡 : “White Reflection”

◇주요 등장 메카 : 윙 제로 커스텀, 톨기스Ⅲ 메뉴로
▷GUNDAM the MOVIE<1998/극장용>
건담W Endless Waltz와 제08MS소대, 두 가지의 OVA판을 압축하여 각각 ‘Endless Waltz 스페셜 에디션’, ‘밀러즈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동시 상영한 것. 원작의 컷을 새로 그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컷을 추가하는 스타일로 과거 ‘지온의 잔광’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듯.

▷G-SAVIOUR<1999／ＴＶ특별편 99분>
미국과 일본에서 합작하여 제작한 CG애니메이션 건담. 배우의 캐스팅과 제작의 전과정은 대부분 미국 쪽에서 맡고 있고, 제작이 끝나고 1999년에 일본과 미국에서 TV로 방영될 예정이다.

스토리는 「V건담」으로부터 50년 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주요 등장 메카 : GS-1, 부그 메뉴로
▷∀(TURN-A) GUNDAM<1999 4 2／ＴＶ>
토미노 요시유키가 다시금 손을 잡은 TV용 건담으로 가장 최근에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

파격적인 디자인과 함께 이전의 시리즈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듯 한데. 기본적인 내용은 달 이주민인 ‘루나리안’들이 다시 지구로 돌아오려 한다는 내용인 듯 하나, 정확한 내용은 역시 방영이 시작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사히계열 TV에서 방영되던 전작들과는 달리 후지TV에서 방영을 하고, 아사히TV에서 심야방송의 형태로 방영을 하도록 되어 있다. 메뉴로
▷기타 작품, 외전
▶기동전사 건담 외전 -전율의 블루-<1996>
반다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 아닌 ‘게임’. 일년전쟁 중에 「EXAM」이라는 의문의 모빌슈츠용 전투O/S에 얽힌 이야기를 주인공 「유 카지마」의 시점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다.

국내에서의 반응은 확실히 차가웠지만, 일본 자국에서의 반응은 상당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건담0083’과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데, 중요한 점은 OVA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 실제 플레이 시간도 30분이라는 점은 상술인지, 아니면 플레이어를 위한 배려(?)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

‘전율의 블루’, ‘블루를 계승하는 자’, ‘심판 받는 자’의 세 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완결편+스페셜 디스크인 ‘The Blue Destiny’가 97년에 발매되었다. 메뉴로
▶건담 센티넬
메카닉 디자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OVA화를 포기하고, 소설판으로 발매된 비운의 작품(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장기신’의 사촌이라는 생각만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매니아 층이 아니면 아는 사람은 상당히 드문 편.

현재는 ‘범건사’의 일부 회원들을 통해서 영문판을 번역한 게시물이 통신망을 돌아다니고 있기에, 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메뉴로
▶섬광의 하사웨이
‘기동전사 Z건담’, ‘역습의 샤아’ 등을 통해서 폭넓게(?) 출연한 「브라이트 노아」의 아들 「하사웨이 노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판. 이미 [역습의 샤아]에서 아무로에게서 뉴타입으로의 영감(靈感)을 얻으며, 기어이는 여기에서 뉴타입으로 각성하게 된다. 그러나 반란죄라는 이유로 총살당하고 마는데… 비참한 주인공으로 치자면 카미유에게도 뒤지지 않는(?) 작품. 역시 번역된 게시물이 통신망을 돌아다니고 있다. 
